
[보도자료] 쿠팡, 소방대원· 지역 주민 구호 물품 즉시 지원 “지자
체와 적극 협력해 현장지원 총력”
2026. 7. 19.

쿠팡, 화재 직후 소방대원 및 지역 주민 현장 지원..”소방대원 및 주민 지원 최우선”
지역 주민 대피소에 매트리스, 속옷,구호물품 지원�아침~저녁 식사 제공
현장 소방대원 위해 생필품과 간식,방진마스크 등 실시간 제공
“지자체 등과 지속 논의 거쳐 현장 필요 물품 적극 지원”

2026. 07. 19. 서울 –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쿠팡이 지역 주민과 소방관 대상으로 긴급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섰다. 쿠팡은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현장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이 대피소에
서 불편함을 최소화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쿠팡은 19일 화재 발생으로 지역 주민 대피소가 꾸려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18일 저녁부터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매트리스
100개, 속옷 100여점, 물화장지·티슈 수백개, 컵라면 500개 등을 대피소에 전달했다. 쿠팡은 19일 아침을 시작으로 대피소 주민들
에게 점심과 저녁 등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쿠팡은 긴급 구호거점으로 2000세트 규모의 구호물품을 비축한 세종 풀필먼트센터에서 18일 밤 구호물품 200세트를 대피
소 인근 쿠팡 물류시설에 비축한 상태다. 긴급구호 물품은 차렵이불·베개·수건·양말부터 압축 물티슈·치약·칫솔·비누·접이식 3단 매
트리스 등으로 구성됐다. 위생·보온·수면 등 대피소에 임시 체류하는 주민들이 초기 대피소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
으며 주민들이 추가 물품이 필요할 경우 즉시 보급할 방침이다.

쿠팡은 화재 발생 당일부터 이날까지 현장에 상주하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칫솔과 충전기 등 생필품과 간식, 음료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은 인천 서해구청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소방관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
방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주민 여
러분에 대한 지원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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